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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
▶ 최근 주택경기의 회복으로 인하여 건설 및 주택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는

있지만,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하여 건설기업의 경영 여건은 여

전히 악화되어 있음.

▶ 이러한 경영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도 최근 몇 년 동안 지속

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.

- 2008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건설기업의 법인세는 연속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.

-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외에도 건설 및 주택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

등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여 과중한 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.

▶ 최근 건설기업의 경영 여건과 건설 및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, 향후

건설기업의 세 부담 여력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.

▶ 최근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법인세 인상의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으나, 기업

에 대한 세제는 국가 경제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 투자

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세정을 통한 건전한 성장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음.

▶ 건설기업들의 경영이 이처럼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, 경

기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세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함으로

써 건설 및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▶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자 건설 및 주택 산업의 특성

을 감안하여 10개의 개선 과제를 제시함.

① PF 대출 관련 대위변제의 손금 인정

②「지방세법」상 건축물의 범위 기준 완화

③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 불산입 규정의 완화

④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환류세제 공제

⑤ 기부채납 목적 취득 자산의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감면

⑥ 주택사업 공여지 분리과세 적용 기준 추가 정립

⑦ 재정비사업 초기 투자금액 비용 인정

⑧ 국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

⑨ 분양 대행 용역을 부수 용역으로 인정

⑩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과세 규정 완화

▶ 조세제도의 취지와 세정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되, 건설 및 주택 산업의 건전한

성장에 저해가 되는 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.


